	사료용 유채의 파종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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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작물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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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방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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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1-290-6716

	

	 
	 
	 
	 
	 
	 

	 
	  사료용 유채는 저온에서 잘 자라며 추대전의 영양생장 속도가 빠르고 생초수량도 많다. 우리나라는 초지가 부족하고 막대한 양의 농후 사료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또 한 늦가을과 이른 봄을 포함하여 긴 겨울동안은 생초생산이 않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유채는 단경기 생초공급원으로 알맞는 사료작물이며 재배면적도 늘고 있다. 
  종실용 유채는 남부지역에서 추파로만 재배할 수 있지만 사료용 유채는 춘파와 추파가 가능하다. 추파의 경우 늦여름에 파종하여 생초 생산이 않되는 늦가을이나 봄에 수확할 수 있고 춘파할 경우는 이른 여름에 수확이 가능하다. 생초나 건초수량은 파종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추파의 경우 8월 15일 파종에서는 생초수량이 2,300~3,677㎏/10a, 건초로는 327~506㎏/10a이나 8월 25일 파종에서는 1,367~2,267㎏/10a였고 9월 5일 파종의 경우 767~1,467㎏/10a로 생초수량이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파종은 이를수록 좋으나 앞작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파종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답리작으로 파종할 때는 입도 중에 벼 주간에 산파 한 후 벼를 수확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표 1. 청예 사료용 유채 파종기에 따른 생초수량 파종기

	 
	파 종기 
(월, 일)

품 종 

초 장
(㎝)

엽 수 
(매)

생초량 
(㎏/10a)

건초량 
(㎏/10a) 

 
8.15
 
 
8.25
 
 
9.5 

청풍유채 
Velox 
내한유채 
청풍유채 
Velox 
내한유채 
청풍유채 
Velox 
내한유채 

56 
58 
51 
47 
52 
44 
49 
52 
47 

12 
12 
13 
11 
11 
13 
11 
 9 
10 

3,166 
3,677 
2,300 
2,000 
2,267 
1,533 
1,133 
1,467 
  967 

427 
506 
327 
284 
324 
212 
150 
201 
134 



	 
	주) * 수확 : 11월 22일 5㎝예취

	 
	 
	 
	 
	 
	 

	 
	  예취정도에 따라 수량차이는 있으나 예취구에서는 월동전에 재생하지 못하여 겨울동안 동사하게 되므로 가능한 지제부 가까운 부위를 절단하여도 무방하다. 무예취로 월동하더라도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율이 낮아 수량이 크게 떨어지므로 겉피복을 하거나 월동전에 수확하고 이른 봄에 다시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예취정도에 따른 청예사료용 유채 생초수량 및 월동율 파종기(월, 일)

	 
	파 종기(월, 일) 

품 종 

생초수량(㎏/10a) 

월동율(%) 

무예취 

5㎝ 

10㎝ 

무예취 

예취 

8.15 


8.25 


9.5 


청풍유채 
Velox 
내한유채 
청풍유채 
Velox 
내한유채 
청풍유채 
Velox 
내한유채 

798 
944 
1,134 
558 
629 
799 
488 
248 
782 

3,166 
3,677 
2,300 
2,000 
2,267 
1,533 
1,133 
1,467 
967 

2,833 
3,067 
2,200 
1,900 
2,433 
1,367 
1,033 
1,333 
767 

38 
59 
63 
31 
37 
47 
28 
15 
46 

0 
0 
0 
0 
0 
0 
0 
0 
0 



	 
	주
	1) 예취 : 11월 22일 지상부 5㎝ 및 10㎝에서 예취.
2) 무예취구는 익년 4월 26일 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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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료용 유채의 초기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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